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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삼성물산 
하티스트-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의류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12.4.(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삼성물산 하티스트·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 의류 지원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삼성물산 패션부문 하티스트, 한국
척수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류 지원사업’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초년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혜 대상자를 
실수요 중심으로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수행해 현장의 의견을 사업 운영에 
반영한다. 삼성물산 하티스트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착용 편의를 
고려한 비즈니스 캐주얼 의류를 기획·디자인·생산하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척수장애인 당사자 기반의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상·하반기 각 100명씩 연간 200명 규모로 의류를 지원하고, 디자인 협의–
생산–배포–피드백 수집까지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삼성물산 하티스트는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는 디테일을 의류에 
반영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기능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척수장애인
협회는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기반 시설, 장애인 당사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지원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출근 복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취업준비생, 구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 기관은 단순한 의류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 자립과 직업활동 
참여를 돕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이 사회에 나아가는 첫걸음을 
돕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유형별 맞춤 의류 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직업훈련 연계 강화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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